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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우크라이나 국회위원회가 과거 불법무기판매 사실을 
폭로해 
 
2005년 12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군수품 불법 수출 
사건들을 조사한 국회위원회 회장 세리 신첸코 (Serhiy 
Sinchenko) 는 우크라이나 국회 (Verkhovna Rada) 개회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인계 받은 320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군수품이 1992년과 1997년 사이에 도난 
당하거나 외국으로 불법 판매되었다고 폭로했다. 신첸코 회장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데 대해, 
당시에 무기 이전을 규제하는 수출통제 법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4개의 제병 연합군 (Combined arms armies [CAA]) 과 탱크부대 
하나, 4개의 항공기 편대, 4개의 육군단, 3개의 공군단, 43번째 
미사일군, 중형 장거리 폭격기 병력과 여타 부대 등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다. 또한 9,000대의 탱크와 
11,000대의 장갑차, 18,000대의 대포 시스템, 3,900대 이상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의 군수물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신첸코 
회장은 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이 남긴 이러한 
유산의 가치를 약 890억 달러로 추산했다고 말했다.[2]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무기 판매가 1996년에 최고조에 
달했음을 밝혀냈다. 당시 114개 기업들이 무기 이전에 
관여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기업에 의한 
거래는 총 거래량의 20%에 불과했다.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급 간부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 보고서는 또한 불법적으로 수출된 무기의 
대부분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신첸코 회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방위위원회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Council of Ukraine) 의 전 위원장인 
볼로디미르 고블린 (Volodymyr Gorbulin) 이 당시 불법 
무기거래의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3]  
                                                 

                                                                                    

1 “Ukraine Reveals $32Bln Weapons Embezzlement,” MosNews, December 
19, 2005, <http://www.mosnews.com>. “Komissiya VR zayavlyaet, chto za 5 
let s Ukrainy vyvezli oruzhiya na 32 mlrd. doll.” (The Verkhovna Rada 
commission announces that over 5 years $32 billion worth of weapons were 
removed from Ukraine), proUA.com, December 16, 2005,  
<http://www.proua.com>. Marina Soroka, “Za 5 let iz Ukrainy nezakonno 
bylo vyvezeno vooruzheniya na 32 milliarda dolarov” (Over 5 years $32 
billion worth of arms were illegally removed from Ukraine), Podrobnosti.ua, 
December 16, 2005, <http://www.podrobnosti.ua>. 
2 “Komissiya VR zayavlyaet, chto za 5 let s Ukrainy vyvezli oruzhiya na 32 
mlrd. doll.” (The Verkhovna Rada commission announces that over 5 years 
$32 billion worth of weapons were removed from Ukraine), proUA.com, 
December 16, 2005, <http://www.proua.com>. Marina Soroka, “Za 5 let iz 
Ukrainy nezakonno bylo vyvezeno vooruzheniya na 32 milliarda dolarov” 
(Over 5 years $32 billion worth of arms were illegally removed from 
Ukraine), Podrobnosti.ua, December 16, 2005, <http://www.podrobnosti.ua>. 
3 “Ukraine Reveals $32Bln Weapons Embezzlement,” MosNews, December 
19, 2005, <http://www.mosnews.com>. “Komissiya VR zayavlyaet, chto za 5 
let s Ukrainy vyvezli oruzhiya na 32 mlrd. doll.” (The Verkhovna Rada 
commission announces that over 5 years $32 billion worth of weapons were 
removed from Ukraine), proUA.com, December 16, 2005,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핵탄두를 장착한 176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충분히 
이전된 전술적 핵탄두 2,883대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핵무기 
이전에 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재고목록에 모순이 
존재하는데, 러시아 측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전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적은 250대의 탄두를 받았다. 이러한 
모순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4]  
 
2005년 12월 16일,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후 우크라이나 
국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2006년 3월까지 연장하는 특별 명령 
3231-IV 호를 발포했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에 전략적 핵탄두를 
이전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받은 연료 어셈블리 (fuel 
assemblies) 와 그로부터 생산된 전기제품의 양과 비용,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관련 수익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국회는 또한 신첸코 회장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물질들의 향후 추가조사를 위해 이를 우크라이나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5]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 2004년 무기판매보고서 발행 
 
2006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SSEC]) 은 2004년 무기수출 혐의로 공식적인 
제재를 받은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기업에 발행된 군수품과 이중용도 물품 수출입 
허가서의 수뿐만 아니라 수출된 무기의 종류와 양, 수출 목적지 
등이 기술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미국에서 적도 기니까지 
매우 광범위한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수출된 무기의 유형을 보면, 
권총 같은 소형 무기에서부터 미사일 발사시스템까지 다양한 
무기가 선적되었다. 수출된 무기의 태반은 소형무기와 경화기 
(light weapons) 가 차지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2004년 한 

 
<http://www.proua.com>. Marina Soroka, “Za 5 let iz Ukrainy nezakonno 
bylo vyvezeno vooruzheniya na 32 milliarda dolarov” (Over 5 years $32 
billion worth of arms were illegally removed from Ukraine), Podrobnosti.ua, 
December 16, 2005, <http://www.podrobnosti.ua>. 
4 “Ukraine Reveals $32Bln Weapons Embezzlement,” MosNews, December 
19, 2005, <http://www.mosnews.com>. “Komissiya VR zayavlyaet, chto za 5 
let s Ukrainy vyvezli oruzhiya na 32 mlrd. doll.” (The Verkhovna Rada 
commission announces that over 5 years $32 billion worth of weapons were 
removed from Ukraine), proUA.com, December 16, 2005,  
<http://www.proua.com>. Marina Soroka, “Za 5 let iz Ukrainy nezakonno 
bylo vyvezeno vooruzheniya na 32 milliarda dolarov” (Over 5 years $32 
billion worth of arms were illegally removed from Ukraine), Podrobnosti.ua, 
December 16, 2005, <http://www.podrobnosti.ua>. 
5 “VR peredayet v Genprokuraturu materialy o nezakonnoy torgovle 
oruzhiyem” (The Verkhovna Rada submits materials about illegal arms trade 
to the General Prosecutor’s Office), LigaBiznesInform, December 16, 2005, 
<http://www.liga.net>. “Pro poperednyu informatsiyu Tymchasovoyi 
slidchoyi komisiyi Verkhovnoyi Rady Ukrayiny po perevirtsi faktiv 
nezakonnoyi torhivli zbroyeyu i viyskovym maynom ta yikh nezakonnoyi 
peredachi v inshi krayiny” (On preliminary information of the Temporary 
Parliamentary Commission of Verkhovna Rada investigating the cases of 
illegal arms and munitions sales and their illegal transfer to other countries), 
Verkhovna Rada Decree No. 3231-IV of December 16, 2005, Verkhovna 
Rada website, <http://zakon.rada.gov.ua/cgi-bin/laws/main.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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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안 미국에 14,390정의 소형무기 (라이플총과 카빈총), 
이라크에 9,792대의 자동무기와 기관단총, 그루지아에 
4,724대의 자동무기와 204정의 경기관총과 함께 500대의 
유탄발사기 등을 수출했다.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영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1,100대의 소형무기와 1,690대의 자동무기, 
151정의 경기관총을 수입했고, 체코는 각각의 무기를 765대, 
50대, 그리고 66정씩 수입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기타 주목할 
만한 무기판매 내역으로는 알제리에 16대의 R-73 공대공 
미사일과 22정의 R-27 미사일, 인도에 114대의 R-27 미사일, 
아제르바이잔에 3대의 T-72 탱크, 그루지아에 28대의 BMP-2 
장갑인원수송차 (armored personnel carriers), 예멘에 64대의 
BMP-2, 우간다에 19대의 BMP-2, 러시아에 한 대의 RS-18 
대륙간 탄도미사일 판매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 (SSEC) 은 2004년 한 해 동안 군수품 
수출에 대해 1,028건의 수출허가와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 
966건의 수출허가를 발행했다. 더욱이 군수품과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 각각 221건과 34건의 통과허가를 발행했다.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은 현재 2005년의 무기 수출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다.  
 
2004년 보고서 전문은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 웹사이트 
<http://www.dse cu.gov.ua>에서 볼 수 있다.[6] 
 
편집자 주: 2004년도 우크라이나의 무기수출에 대한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 (SSEC) 보고서는 2005년 1월 빅토르 
유시첸코 (Viktor Yushchenko) 가 개혁정부를 세우기 이전에 
있었던 합법적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불법 
무기판매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세첸코 행정부는 
레오니드 쿠츠마 (Leonid Kuchma) 전(前)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일어난 불법수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몇몇 광범위한 
불법수출행위가 이미 발각되기도 하였다. 2005년 초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자국이 Kh-
55 핵 장착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nuclear capable air-launched 
cruise missiles) 을 중국과 이란에 이전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받은바 있다. 2006년 역시 과거의 불법무기판매에 
관련된 스캔들로 시작되었다.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이번호 2페이지의 “우크라이나 국회위원회가 과거 
불법무기판매 사실을 폭로해” 기사를 참조하시오.)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사활동으로 2004년 동안 발생한 불법수출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지는 관련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가입해 
 

 

                                                

6 L.V. Checheyuk, “Informatsiya pro obsyahy mizhnarodnykh peredach 
ozbroyen, zdiysnenykh Ukrainoyu u 2004 rotsi”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conducted by Ukraine in 2004), Ukraine's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website, January 16, 2006,  
<http://www.dsecu.gov.ua>. “Vpervyye obnarodovan otchet ob eksporte 
ukrainskogo vooruzheniya” (A report on Ukraine’s arms exports has been 
made public for the first time),Rupor.info, January 19, 2006, 
<http://www.rupor.info>. 

2006년 1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각주협의회 (Interstate Council)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각국 대통령들은 우즈베키스탄의 
EURASEC 가입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10월에 EURASEC에 가입신청을 했었다.[7] 
 
이로써 EURASEC과 중앙아시아협력기구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1994년 이후 각각의 독립국가가 된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 
국의 협의체)가 효과적으로 통합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사실상 GUUAM (1997년 설립된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디바 등의 
연맹체)의 활동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입법의회 (Legislative Chamber) 와 상원 (Senate) 은 각각 2월 
9일과 2월 25일에 EURASEC 가입의정서를 비준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 (Islam Karimov) 는 3월 
7일에 이에 서명했다.[8]  
 
우즈베키스탄의 EURASEC 가입은 투표권 조정 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러시아가 전제 투표권의 40%을 가지고 
있었고,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가 각각 20%씩,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키르키즈스탄이 각각 10%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으로 바뀐 투표권 조정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존과 같은 40%의 투표권을 유지하고,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15%의 투표권을 
갖고, 키르키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나머지 15%를 공유하게 
되었다.[9] 
 
우즈베키스탄이 EURASEC에 완전히 통합되는 데에는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EURASEC의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해야 하며, 협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어떠한 과도기 없이 기꺼이 협약을 이행할” 것이며 2006년 
말까지 65가지의 EURASEC 조약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10] 
수출통제의 측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은 EURASEC의 
회원국으로써 EURASEC 회원국의 수출통제공동훈령협정 
(Agreement on a Common Order of Export Control by EURASEC 
Member States) 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게 된다. EURASEC 

 
7 “Uzbekistan prinyat v Evraziyskoye ekonomicheskoye soobshchestvo” 
(Uzbekistan accepted to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RIA Novosti, 
January 25, 2006, <http://www.rian.ru>. 
8 “Parlament Uzbekistana odobril vkhozhdeniye respubliki v EvrAzES” 
(Uzbekistan’s parliament approved the republic’s accession to EURASEC), 
Rosbalt news agency, February 12, 2006, <http://www.rosbalt.ru>.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 ratifikatsii Protokola o prisoyedinenii Respubliki 
Uzbekistan k Dogovoru ob uchrezhdenii Yevraziyskogo ekonomicheskogo 
soobshchestva ot 10 oktyabrya 2000 goda (Sankt-Peterburg, 25 yanvarya 2006 
goda)” (On th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of 
October 10, 2000 (St-Petersburg, January 25, 2006)), President of Uzbekistan 
Press Service website, March 8, 2006, 
<http://www.pressservice.uz/ru/gsection.scm?groupId=4347&contentId=1783
6>. 
9 Vladimir Kuzmin, “Tashkent prinyali” (Tashkent has been accepted), 
Rossiyskaya gazeta online edition, January 26, 2006, <http://www.rg.ru>. 
10 Abu-Ali Niyazmatov, “Uzbekistan to Join Several Eurasec Treaties,” RIA 
Novosti, February 6, 2006, <http://www.ria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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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2003년 10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대량살상무기 (WMD) 와 여러 종류의 군 장비와 
무기의 생산과 대량살상무기 운송시스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원료, 물품, 장비, 기술, 용역 등을 규제하는 공통의 
표준화된 수출통제 표준과 규칙, 법규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서구진영의 (Western oriented) GUUAM에서 
러시아 주도의 EURASEC으로 이동한 것은 2005년의 정치적 
진행상황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2005년 5월에 안디잔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강경 진압한 데 
대해 서방 국가들이 국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상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Khanabad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들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와 유라시아경제협력기구 등의 기관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EURASEC에 가입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이 무역장벽 철폐와 경제 협력, 투자, 이주노동 등 
많은 이점을 얻게 된 한편,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이번 외교정책 상의 전환을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신생독립국가연합 집단안보조약기구 (CIS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에 다시 가입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편집자 주: EURASEC 설립 협정은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체결되었다. EURASEC은 
신생독립국가연합 (CIS) 세관연합의 계승자로써, 회원국들을 
아우르는 세관연합의 창설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EURASEC 
회원국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며, 아르메니아, 몰디바, 
우크라이나 등이 참관국으로 있다.]   
 
 
러시아가 러시아-타지키스탄 국경협력협정 비준 
 
러시아 연방입법부의 두 의회인 러시아 의회 (Duma) 와 
연방위원회는 각각 2006년 2월 22일과 3월 3일에 국경협력을 
위한 러시아연방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on 
Border Cooperation) 을 비준했다.[11]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타지키스탄 방문 중인 2004년 10월 
16일에 체결된 당 협정은 타지키스탄과 러시아 국경수비국 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당 협정에 따라 타지키스탄 국경통제당국과 협력하고 자문을 
제공할 러시아연방보안국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FSB]) 
국경수비작전 그룹 (Operational Border Guard Group) 이 창설된다. 

 
11 “Gosduma RF ratifitsirovala soglasheniye s Tadzhikistanom o 
sotrudnichestve po pogranichnym voprosam” (The State Duma of the Russian 
Federation ratified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Tajikistan on border issues), 
Interfax, February 22, 2006, <http://www.interfax.ru>. “Sovet Federatsii 
ratifitsiroval soglasheniye o sotrudnichestve Rossii i Tadzhikistana v okhrane 
granitsy s Afganistanom” (The Federation Council ratified a Russian-Tajik 
agreement on cooperation in guarding the border with Afghanistan), Radio  
Voice of Russia, March 3, 2006, <http://www.vor.ru>. 

[편집자 주: 2003년 3월 11일,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경수비국 
(Federal Border Guard Service)이 러시아연방 국경수비국 (Border 
Guard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으로 전환, 
러시아연방보안국 (FSB)의 하위기관이 되었다.] 러시아가 당 
협정의 체결을 2006년까지 미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국경수비당국자들과 자문관들이 참여하는 작전그룹의 
설립은 2005년 6월 러시아국경수비대가 타지키스탄에서 
철수한 직후 추진되기 시작했다.  
 
해당 작전그룹은 국경관련 사안에 관한 러시아-타지키스탄 
양국간 협력 증진과 이행, 양국 국경수비기관 간의 정보교환과 
조정, 비 CIS국가 국경수비대와의 관계유지, 타지키스탄 
국경통제 사안과 관련 법규에 관한 제안, 지역 국경수비인력의 
교육, 공동국경수비작전의 조직, 장비 관리와 병참술 지원 등 
국경보안에 관련한 여러 부분에 있어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게 된다. 러시아는 또한 러시아 군사기관에서의 
타지키스탄 국경수비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12]  
 
이번 양국간 협정에 따라, 타지키스탄 측은 러시아 
국경수비인력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숙박설비를 제공하고, 
그들이 타지키스탄을 마음대로 오 갈수 있는 자유여행권을 
교부하게 된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러시아 당국이 허가 없이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직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러시아연방 보안국 국경수비작전그룹 (FSB Operational Border 
Guard Group) 은 당 협정이 규정하는 활동들에 한하여 세금과 
관세, 그리고 여타 수수료 등을 면제받게 되나, 기업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다. 여기에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국경수비작전그룹에 무료 사무실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13] 러시아-타지키스탄 간의 국경협력협정은 5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한 쪽이 상대방에게 당 협정의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기한은 자동적으로 5년 연장된다. 타지키스탄 
국회는 2006년 1월에 당 협정을 비준했다.[14]   
 
 

인사 개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세관에 새 세관장 임명  
 
                                                 
12 “Soglasheniye mezhdu Rossiyskoy Federatsiyey i Respublikoy 
Tadzhikistan o sotdrudnichestve po pogranichnym voprosam (Dushanbe, 16 
oktyabrya 2004 g.)” (Agreement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on cooperation on border issues (Dushanbe, October 
16, 2004)),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npagov. 
garweb.ru:8080/public/default.asp?no=1056664>. 
13 “Ratifitsirovano soglasheniye o pogransotrudnichestve s Tadzhikistanom” 
(An agreement on border cooperation with Tajikistan has been ratified), 
Rosbalt news agency, February 22, 2006, <http://www.rosbalt.ru>. “Gosduma 
ratifitsirovala rossiysko-tadzhikkoye soglasheniye po prigranichnomu 
sotrudnichestu” (The State Duma ratified a Russian-Tajik agreement on 
border cooperation), REGNUM news agency, February 22, 2006, 
<http://www.regnum.ru>. 
14 Galina Gridneva, Valeriy Zhukov, “Parlament Tadzhikistana ratifitsiroval 
ryad mezhpravitelstvennykh rossiysko-tadzhikskikh dokumentov” 
(Tajikistan’s parliament ratified a number of intergovernmental Russian-Tajik 
agreements), ITAR-TASS, January 19, 2005; in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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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일, 아스카 사키로프 (Askar Shakirov) 가 
카자흐스탄 재정부 산하 세관통제위원회 (Customs Control 
Committee [CCC]) 의 세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외무부 
부총리를 밭고 있었던 사키로프는 부총리로 임명된 베르디벡 
사파바예프 (Berdibek Saparbayev) 전(前) 위원장을 대신하게 
되었다. 아스카 사카로프는 1956년 생으로, M.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학 아시아 아프리카협회를 졸업하고 소비에트 
내무부 아카데미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영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카로프는 1992년 카자흐스탄 외무부에서 
그의 첫 경력을 쌓았으며, 외교적으로 막강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 주재 대리공사와 무임소 대사 (Ambassador 
at Large) 를 지낸바 있으며, 외무부 차관, 인도 대사 등을 
지냈다.[15]  
 
이에 앞서 2006년 1월 11일에는 이슬람 카리모프 (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세관위원회 (State Customs 
Committee [SCC]) 부의위원장이던 소디르콘 나시로프 
(Sodirkhon Nasyrov) 를 세관위원회 (SC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SCC 전(前) 위원장인 바코디르 마틀류보프 (Bakhodir Matlyubov) 
는 내부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16] 
 
 

불법 밀매 
 
독일이 의심스러운 불법 조달망을 단속해 
 
2006년 1월과 2월에 걸쳐 독일 당국은 독일 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불법조달망에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  
 
2006년 1월 23일, 독일 남서부 프랑스-독일 국경 근처에 있는 
바덴 뷔르켐베르그 지방의 칼스루에시에서 독일 당국은 익명의 
외국 군사정보국에 200,000유로 (230,000달러) 상당으로 알려진 
진동테스트시스템(vibration test system)를 판매한 혐의로 46세의 
폴케 St. (Volker St.) 와 65세의 피터 폴 (Peter Paul K.) 을 
기소했다. 독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 장비가 이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독일 언론은 또한 해당 장비가 이스라엘과 
지역 내 여러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15 “Premyer-Ministr RK predstavil novogo predsedatelya Komiteta 
tamozhennogo kontrolya Minfina” (The Kazakhstani Prime Minister 
presented a new chairman of the Customs Control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Kazinform news agency, February 1, 2006, 
<http://www.inform.kz>. “Glava pravitelstva RK predstavil novogo 
predsedatelya Komiteta tamozhennogo kontrolya Minfina” (Head of the 
Kazakhstani government presented a new chairman of the Customs Control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February 1, 2006, <http://www.gazeta.kz>. “Eks-glava KTK Minfina 
Saparbayev naznachen zamestitelem rukovoditelya kantselyarii 
premyerministra RK” (Ex-chief of the CCC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was appointed deputy head of the Kazakhstani Prime Minister’s office),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February 1, 2006, <http://www.gazeta.kz>. 
16 Edict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b utverzhdenii 
Nasyrova S.Kh. predsedatelem Gosudarstvennogo tamozhennogo komiteta 
Respubliki Uzbekistan” (On the appointment of S.Kh. Nasyrov chairman of 
the State Customs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President of 
Uzbekistan Press Service website, January 11, 2006, 
<http://www.pressservice.uz/ru/gsection.scm?groupId=4347&contentId=1665
7>. 

이란 샤하브 (Shahab) 중거리탄도미사일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MRBM]) 의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17] 
[편집자 주: 진동테스트시스템은 로켓이나 무인항공기의 발사 
시, 작동 단계별로, 그리고 정상 비행시 비행체가 경험하는 
충격과 비행 진동을 모의 실험하는데 이용된다. 이 실험을 통해 
진동과 충격에 대한 미사일과 하부시스템의 탄성, 빈도, 민감도 
등을 시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값은 미사일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과 내부 구성요소를 보다 내공성 (flight 
worthy) 있게 개선하는데 이용된다. 진동테스트시스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의 카테고리 II 기술 (Category II  Technologies)에 
포함되어 통제되는 장비이다. MTCR의 카테고리 II는 사안에 
따라 물자 이전 허가가 결정되는 품목으로, 이러한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이 대량살상무기 
(WMD) 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정부 대 정부 
보증서를 필요로 한다. 카테고리 II에 해당되는 기술은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는데, 1,300~1,500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보유하고 최대 760kg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이 카테고리 II 미사일에 속한다.]   
 
2006년 2월 23일, 독일 당국의 일제 단속으로 독일 내 12개 
지역에서 수 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 한 예로, 독일 경찰은 통제된 
발사체 부품과 유럽 Ariane IV space launch rocket의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군용 라디오, 야간투시장비 등의 이전을 기도한 
혐의로 59세의 독일인 조셉 에드워드 (Joseph Edward G.) 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1세의 요세프 P. (Yousef P.) 를 체포했다. 
해당 물자와 관련 부품들은 MTCR의 통제 대상이다. 그들은 
외국 정보국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로 2월 24일에 칼스루에 
지방법원에 소환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는 아직 
계류 중이다.[18]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요셰프 P. 는 외국 정보국의 대리인으로 
일했으며, 조셉 에드워드는 독일 내에서 그와 가장 긴밀히 
접촉한 인물이었다. 조셉 에드워드는 불법 조달망의 중매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검찰은 이 두 명에게 이란 
정보국을 대신하여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구입하여 이란으로 
선적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독일 세관 당국자는 독일 
항구에서 한 건의 선적은 저지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는 
이란으로 무사히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19] 
 
2월 23일의 일제검거 사례 중에는 외국 정보기관에 넘길 
목적으로 운송시스템의 부속품과 재래식 무기 (conventional 
weaponry) 의 획득을 기도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당 일제검거는 바덴 뷔르켐베르그, 노스 라인-
웨스트팔리아, 살란드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두 명이 체포되었다. 독일 경찰은 불법 
조달망에 연루된 국가를 지명하지 않았으나, 언론들은 익명의 

 
17 Louis Charbonneau, “Germans, Russian Aid Iran Arms Programme-
Officials,” Reuters, February 8, 2006, <http://www.alertnet.org>. Associated 
Press, “German Spy Charges ‘On IranArms’,” CNN, February 3, 2006, 
<http://www.cnn.com>. 
18 Louis Charbonneau, “Germany Holds 2 Men Suspected of Buying Arms 
For Iran,” Reuters, February 25, 2006, <http://www.alertnet.org>. 
19 Louis Charbonneau, “Germany Holds 2 Men Suspected of Buying Arms 
For Iran,” Reuters, February 25, 2006, <http://www.alert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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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해당 국가가 이란이라고 
지목했다.[20]   
 
독일 정부의 이러한 일제 검거는 EU 정보국이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란, 시리아, 북한 등의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WMD),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와 
기술의 확보를 위해 무역업자, 위장기업, 정부기관, 외교사절 
등을 포함한 거대한 국제밀매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2006년 1월 4일 이후 진행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관하여 최초로 보도한 영국 일간지 Guardian에 따르면, 
보고서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체제를 위해 숨은 의도를 가진 
중개인, 간판회사, 학자 등이 서유럽 엔지니어링기업, 
생명공학연구소, 과학 싱크탱크 (think tank), 대학 캠퍼스 등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유럽의 
암시장에 걸쳐 있는 불법 조달망을 통해 성공적으로 물자를 
입수한 압둘 콰히르 칸 (A.Q. Khan) 의 밀매망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21] 칸박사의 여러 협력자들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에서 체포되었다. [편집자 주: 칸 (Khan) 
의 밀매망에 연계된 사건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2005년 
12월/2006년 1월자 국제수출통제논평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14~18페이지, “불법 공급망에 노출된 유럽 
수출통제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편집자 주: 독일의 수출통제는 독일 경제수출통제청 (Federal 
Office of Economy and Export Control [BAFA]) 의 관리 하에 있다. 
경제수출통제청 (BAFA) 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수출을 신청한 
물품이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허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유럽과 독일의 통제물품 목록에 등재된 
물품은 반드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Group [WG]) 등 모든 국제공급국체제의 가입국이며, 
독일의 수출통제 정책은 EU 공동의 법규와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22] 
 
 
이란으로의 수출을 둘러싸고 벨기에 안보국 내 
논란이 가열돼 
 
국제수출논평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지는 
2005년 12월/2006년 1월호에서, 유럽에서 핵 관련 물질을 
조달한 칸 (A.Q. Khan) 의 밀매망 적발 사례에 비추어 여러 
유럽국가의 수출통제시스템의 허점을 조명한 바 있다. 이번 
기사는 벨기에 수출통제시스템이 지닌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는 
추가적인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문제의 수출 건이 벨기에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벨기에 
국가안보국이 지닌 관련 정보의 교환체계의 부실 문제 등 확산을 

 

                                                

20 “German Police Crack Alleged Missile Spy Ring,” Deutsche Welle, 
February 24, 2006, <http://www.dw-world.de>. 
21 Ian Traynor and Ian Cobain, “Weapons Proliferation: Intelligence Report 
Claims Nuclear Market Thriving; European Firms Warned They Are Main 
Target of Illicit Trade in Weapons Parts,” The Guardian, January 4,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2 “Task - Export Control,” Federal Office of Economy and Export Control 
(BAFA) website, <http://www.bafa.de/1/en/tasks/01_control.htm>.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물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벨기에 수출통제시스템의 심각한 허점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벨기에 안보국의 코엔라드 다센 (Koenraad Dassen) 국장은 
안보국이 2004년 벨기에 기업이 이란으로 열간등압성형기 (hot 
isostatic press) 를 선적한 데 대해 관련 정부 당국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인 가운데 2006년 1월 
30일에 전격 사임했다. 다센 (Dassen) 국장의 사퇴 발표는 
벨기에의회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벨기에 안보국의 활동을 
힐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가 벨기에 내무부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 언론과 분석가들은 9개월 간의 
의회 조사에 이어, 다센이 의회의 요구에 협력하는데 난색을 
표한 데 대한 의회의 난처한 입장이 다센의 보직 변경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23] 
 
등압성형기에 대한 논쟁은 벨기에의 대표적 일간지 Le Soir and 
Gazet van Antwerpen 지가 2005년 4월과 5월에 걸쳐 게재한 
연재기사로 인해 촉발되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벨기에 
엔지니어링프레져시스템인터내셔널 NV (Engeering Pressure 
System International NV [EPSI]) 가 2004년 11월에 
열간등압성형기를 테헤란의 항공기업체들에게 수출했다는 
것이었다.24 해당 기사와 이후 2006년 1월 31일에 발표된 
의회보고서의 보강내용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부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의 대표가 2004년 7월 이전에 벨기에 
안보국에 이란 기업이 벨기에 ESPI 사로부터 열간등압성형기를 
입수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25] 
 
편집자 주: 열간등압성형기 (Hot Isostatic Presses [HIPs])는 어떤 
물체에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할 수 있는 장비이며, 분쇄와 
물질의 확산접합 (diffusion bonding), 주물의 결함을 고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26] 등압성형기는 주로 항공기 생산에 이용되나, 
특정 성형기는 미사일엔진이나 핵무기 장치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ESPI 사가 제출한 주문서에는 이란의 
최종사용자가 선적된 해당 장비를 항공기 엔진 터빈 날 (turbine 
blades)의 고압처리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미국 

 
23 “Belgian Intelligence Service Watchdog Body Releases Iran Export 
Report,” Le Soir (Brussels), February 1, 2006; in FBIS Document 
EUP20060201024003 . 
24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 -comite-
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R/rapportfr.pdf>. “‘Een 
gebrek aan efficientie’; Chronologie ontslag Koen Dassen leest als politieke 
thriller” (‘A lack of efficiency’; Chronology of Koen Dassen resignation reads 
like political thriller), Het Nieuwsbla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5 “‘Een gebrek aan efficientie’; Chronologie ontslag Koen Dassen leest als 
politieke thriller” (‘A lack of efficiency’; Chronology of Koen Dassen 
resignation reads like political thriller), Het Nieuwsbla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6 Frank V. Pabian, “South Africa’s Nuclear Weapon Program: Lessons for 
U.S. Nonproliferation Policy,” Nonproliferation Review, Fall 1995, pp. 12-13, 
<http://cns.miis.edu/pubs/npr/pdfs/ pabian31.pdf>.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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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란 기업들이 해당 장비를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센이 국장으로 있던 벨기에 안보국은 미국 정부의 경고에 대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임박한 거래에 대해 벨기에 
관세청 등 다른 기관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의회보고서는 안보국 정보교환의 부재와 업무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지적했으며, 결국 등압성형기가 수출통제 당국의 
정밀조사 없이 이란으로 선적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27] 
더욱이 당 사건을 조사한 의회위원회 상원의장 앤 마리 리진 
(Anne-Marie Lizin) 에 따르면, 다센은 당 거래에 관한 안보국의 
활동에 대해 의회위원회에 솔직히 밝히지 않았다. 여러 정치가와 
논평가들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보국 국장으로서의 
다센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28] 
 
핵공급국그룹 (NSG) 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의 
가이드라인과 EU 수출통제 정책에 따라, 벨기에 역시 직경 
152mm이상의 chamber cavity를 가진 열간등압성형기를 
통제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EPSI 사가 선적한 장비는 벨기에 
통지목록에 명백하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벨기에의 캐치올 
(Catch-All) 조항에 따르면 수출되는 장비가 수령국가에서 
대량살상무기 (WMD) 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수출 허가를 얻어야 한다.[29] 
 
[편집자 주: 캐치올 조항에 따르면, 해당 수출품이 통제 목록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해도 수출자나 수출대리인이 해당 수출품이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사유가 있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열간등압성형기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이란은 MTCR 카테고리 Ⅰ 미사일 (500Kg 상당의 유효탑재량을 
가지고 사정거리 300Km 이상)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MTCR 부속서 (6항: 
6.B.3에 근거) 는 등압성형기의 특징으로 a) 최고 압력이 69MPa 
이상; b) 600oC 이상의 통제된 열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 c) 직경 254mm 이상의 내부 chamber cavity 보유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벨기에 통제목록이 MTCR 부속서에 비해 
실질적으로 직경을 더 작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별 검토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다른 파라미터 (작용압력과 제어된 
열 조건) 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캐치올 조항은 
MTCR이나 벨기에 수출통제목록이 어떻게 규정하던 간에 이 
물품을 통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경고   

 

                                                

27 “‘Een gebrek aan efficientie’; Chronologie ontslag Koen Dassen leest als 
politieke thriller” (‘A lack of efficiency’; Chronology of Koen Dassen 
resignation reads like political thriller), Het Nieuwsbla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8 “Belgian Security Chief Resigns over Suspect Iran Export” AFP, January 
31, 2006; in FBIS Document EUP20060131101001. 
29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 -
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R/rapportfr.pdf>. 

 
2004년 7월 15일자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브뤼셀 주재 미국 
대사관이 CIA의 기밀 서한을 벨기에 안보국에 보냈다. 해당 
서한은 이란 기업이 EPSI 사로부터 열등압성형기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벨기에 당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당국은 벨기에 정부에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이란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민감한 장비를 
벨기에에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CIA는 
벨기에 당국에 벨기에 캐치올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거래를 막으라고 압력을 
가했다.[30] 다센 (Dassen) 은 CIA의 기밀서한에 대한 
브리핑에서, CIA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미국이 벨기에에 “경제적 손실”을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31] 
 
당시에 다센은 조사를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안보국은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벨기에 관세청 등 다른 
기관에 즉시 통보하지도 않았다. EPSI 사의 거래에 대해 처음 
논의된 것은 미국 당국자가 해당 사실을 최초로 경고한지 두 달 
후인 2004년 9월에 열린 부처간 회의에서였다. 9월 6일에 열린 
2004년 비확산 사안에 대한 벨기정부 특별자문기관 (Belgian 
government’s special advisory organ on nonproliferation issues) 
회의에서, 안보국 대표가 CIA의 경고서한에 관하여 언급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일부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해당 회의의 비밀스러운 성격 때문에 CIA의 경고 서한에 
관한 내용은 의사록에 기록되지 않았고, 해당 회의에는 벨기에 
관세청 대표가 참석하지도 않았다.[32] 
 

 
30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 -comite-
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R/rapportfr.pdf>. “‘Een 
gebrek aan efficientie’; Chronologie ontslag Koen Dassen leest als politieke 
thriller” (‘A lack of efficiency’; Chronology of Koen Dassen resignation reads 
like political thriller), Het Nieuwsbla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1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 /foto/20060131-comite-
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R/rapportfr.pdf>. 
32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
I-R /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 -comite-I-R/rapportfr.pdf>. “‘Een 
gebrek aan efficientie’; Chronologie ontslag Koen Dassen leest als politieke 
thriller” (‘A lack of efficiency’; Chronology of Koen Dassen resignation reads 
like political thriller), Het Nieuwsbla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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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당 거래 사실에 대해 회의 
후 3주 후인 2004년 9월 28일, CANVEK/CANPAN으로부터 
받은 이 메일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나, 기업명이나 수출품의 
최종도착지 등은 알 수 없었다. 같은 날, CANVEK/CANPAN은 
EPSI 사의 거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부처간 회의를 
열었다. 안보국에서 나온 전문가는 해당 회의에서, 문제의 
장비가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벨기에 관세청은 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정보가 관련 
세관 당국자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33] 
 
2004년 10월 28일, 브뤼셀 주재 미국 대사관의 세관 담당 
대사관원 (Customs attaché) 은 EPSI 사의 등압성형기 기도 
사실을 CIA가 미리 경고했었다고 벨기에 세관 당국자에게 
알렸다. 해당 대사관원은 EPSI 사가 당일에 해당 장비를 트럭에 
실어 이란으로 보낼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벨기에 
관세청은 해당 벨기에 기업의 이름과 목적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EPSI 사가 주로 화물을 선적하던 지역의 5개 세관 
사무소에는 즉시 선적을 꼼꼼히 살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해당 장비는 이 5개 세관사무소 중 어디에도 오지 않았고, 
대신 2004년 11월 3일, 해당 선적에 대해 통보를 받지 않은 
Eynatten 세관 사무소에서 통관 절차를 밟았다. 선적인이 제시한 
세관 서류에는, 수출 장비가 이중용도 물자가 아니고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플랜더스 (Flanders) 지역 당국의 
확인이 있었다.[34] [편집자 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 
Wallons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Flemish의 정치적 분할 
상황 때문에, 벨기에 정부는 - 독일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 이 두 그룹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승인했다. 
따라서 벨기에 정부는 연방정부, 지역정부, 언어집단이라는, 
각각 다양하고 때로는 책임과 권한이 겹치는 세 가지 레벨의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EPSI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EPSI사의 거래가 합법적이며 
벨기에의 수출통제체계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벨기에 
관세청이 조사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회 질의에서 
EPSI사가 어떤 방법으로 물품을 선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의회위원회보고서는 특히, EPSI사가 평소 
이용하지 않던 세관 사무소 - EPSI사의 물자가 이중용도 성격을 

 

                                                

33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 
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 -comite-I-R/rapportfr.pdf>. 
34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
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 -comite-I-R/rapportfr.pdf>. “‘Een 
gebrek aan efficientie’; Chronologie ontslag Koen Dassen leest als politieke 
thriller” (‘A lack of efficiency’; Chronology of Koen Dassen resignation reads 
like political thriller), Het Nieuwsbla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띤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 로 물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35] EPSI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문제의 
성형기 무게가 3t 이상이어서 해당 물자를 이란으로 이송할 외부 
운송회사를 고용했으며, 통관을 위한 세관사무소는 자사가 
아니라 외부 운송회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36] 
EPSI사의 중역인 피에르 콜맨 (Pierre Colman) 은 해당 장비의 
설치를 위해 자신이 이란을 2차례 – 가장 최근은 2005년 12월 – 
방문했으며, 해당 장비가 군사용도도 전환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37] 콜맨은 이란으로 이전된 성형기가 
이중용도 물자가 아니며 이란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벨기에 당국은 보다 규모가 큰 
여러 대의 성형기를 이란으로 수출하기 위한 EPSI사의 새로운 
수출허가 신청을 거부했다.[38] 
 
의회가 EPSI 사 사건을 다룬 안보국에 의문을 제기해  
2005년 4월 하순, 하원의원 무리엘 게르켄스 (Muriel Gerkens) 는 
사법부 장관 라우레테 온켈린스 (Laurette Onkelinx) 에게 해당 
불법수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온켈린스 장관은 
벨기에 안보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국이 
열간등압성형기의 수출 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39]  
 
의회 상임위원회는 2005년 5월 초순까지, 해당 사건을 다룬 
벨기에 안보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안보국이 
관련문서도 제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위원회는 2005년 
5월 12일, 안보국이 내부문서와 기밀문서를 조사관에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예외법률을 행사하였다. 이 한 주 동안, 
다센 (Dassen) 은 벨기에 안보국이 해당 성형기의 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제의 장비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센은 5월 

 
35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
R/rapportfr.pdf>. 
36 “Centraal in de storm: EPSI” (At the center of the storm: EPSI), Het 
Nieuwsbla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7 “De pers van Epsi is ongeschikt voor nucleair gebruik, verzekert 
bedrijfsleider Pierre Colman” (EPSI-made press unsuitable for nuclear use, 
assures company manager Pierre Colman), De Standaar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8 “Belgian Firm Denies Allegations It Exported Dual-Use Isostatic Presses to 
Iran,” Le Soir (Brussels), April 29, 2005, in FBIS Document 
EUP20050429024002. 
39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
R/rapportfr.pdf>. “‘Een gebrek aan efficientie’; Chronologie ontslag Koen 
Dassen leest als politieke thriller” (‘A lack of efficiency’; Chronology of 
Koen Dassen resignation reads like political thriller), Het Nieuwsblad, 
February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
ne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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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이 외국정보원 (CIA) 
로부터 얻은 기밀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협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조사관들은 미국 정부가 
2004년 7월에 처음으로, 그리고 2004년 9월에 벨기에 관세청과 
교신한 모든 내용을 벨기에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의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40] 
 
2006년 1월의 의회보고서에서 비난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벨기에 관세청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적절한 통보를 받았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기에 재무부 장관 디디에 레인더스 (Didier Reynders) 는 
2006년 2월 7일에 열린 의회 재무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재무부 산하에 있는 관세청이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들의 
실수가 전면적인 조사를 정당화할 만큼 위중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41]   
   
의회의 조사를 통해 벨기에 안보국 내의 심각한 약점들과 역량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위원회는 관련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 위원회 구성원이 
지적했듯이, 심지어 관련 문서의 공개판 (unclassified version) 에 
기술된 사실들도 “정부 기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42] 
 
편집자 주: EPSI 사는 벨기에 동부 Flanders (Oost-Vlaanderen) 
지방의 템즈 (Temse) 근처에 위치한 작은 기업이다. EPSI 사는 
고압 공학 (high-pressure engineering) 과 특화된 고압 용도 
장비의 제조, 테스트, 연구 등을 위한 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43] 
 
 
터키가 이란으로의 heavy aluminum 선적을 봉쇄해 
 
2005년 12월, 터키 당국은 이탈리아산 heavy aluminum alloy 
3,233kg을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두 대의 트럭을 붙잡았다.[44] 
터키 당국은 양국간에 걸쳐 있는 구불락 (Gurbulak) 의 터키측 
국경에서 해당 트럭들을 저지했다. 터키 아그리 지방의 지방관인 
에브라힘 악피나르 (Ebrahim Akpinar) 는 해당 물질이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 (Lombrardia) 에서 제조되었고 밀란에서 트럭에 

 

                                                

40 “Gedeclassificeerd Verslag Van Het Onderzoek Naar De Wijze Waarop De 
Firma EPSI Eventueel Door De Inlichtingendiensten Werd Gevolgd In Het 
Kader Van De Strijd Tegen De Proliferatie” (Declassified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lligence Services Investigated 
the Firm EPSI for Reasons relating to Nonproliferation Efforts), January 31, 
2006, Belgian Senate website,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R/rapport-nl.pdf>; also 
available in French <http://www.senate.be/foto/20060131-comite-I-
R/rapportfr.pdf>. 
41 Christophe Schoune, “Customs ‘Inadequately’ Informed Belgian Minister 
Answers Questions on Customs' Role in Iran Export,” February 8, 2006; in 
FBIS Document EUP20060208024002.  
42 Jean-Pierre Borloo and Christophe Schoune, “Koen Dassen Falls over 
Irangate.Major Malfunction at the Heart of State Security,” Le Soir (Brussels), 
February 1, 2006; in FBIS Document EUP20060201024003. 
43 Engineered Pressure Systems Inc. (EPSI) website, <http://www.epsi-
highpressure.com/en/main.html>. 
44 “Nuclear: Turkey Seizes Iran-Bound Italian Aluminum,” Adnkronos 
International (Rome), February 15, 2006, <http://www.adnki.com>. 

선적되었다고 발표했다. [편집자 주: 한 언론은 해당 물질의 
제조사가 밀란에 소재한 Fond 사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5년 12월이었으나, 터키 당국은 2006년 
2월까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은 터키 
국가정보기구 (Na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 [MIT]) 와 미국 
중앙정보국 (CIA) 간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45]  
 
터키 법률상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되고 있는 heavy aluminum 은 
우라늄 농축용 가스 원심분리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핵무기에 필요한 농축에 사용될 수도 있다. 터키 국무위원 
쿠사드 투크멘 (Kursad Tuzmen) 은 이스탄불에 소재한 이란인 
소유의 기업인 Step SA사가 터키원자력에너지공사 (Turkish 
Atomic Energy Authority [TAEI]) 로부터 해당 물질의 환적 
허가를 얻지 않은 해당 트럭들의 소유주라고 밝혔다.[46] 
 
터키 당국은 트럭을 운전한 두 명의 이란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파리 (Mohammad Javad Jaafari) 와 마힌 팔사피 (Mahin Falsafi) 
를 체포했다. Step SA 사의 중역인 밀라드 자파리 (Milad Ja’fari) 
는 자사가 “해당 거래에서 중매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터키원자력에너지공사 (TAEI) 는 해당 화물이 이란의 핵 부지 
(nuclear sites) 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47] 
 
 
밀매 적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철저한 감시 
하에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최근 많은 수의 일본 기업들이 WMD의 개발과 그 운송시스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과 관련하여 감시를 
받고 있다. 국제수출통제논평(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은 지난 2월호에서 야마하 사 (Yamaha Corporation) 의 
무인 항공기 불법 수출과 미쓰토요 사 (Mitutoyo Corporation) 의 
정밀 계측기 불법 수출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미쓰토요 사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과 생물무기 관련 기술의 
불법 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이신 무역회사 (Seishin Trading 
Company) 에 대한 것이다.  
 
미쓰토요 사가 통제된 계측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해 
일본 당국은 미쓰토요 사에 대해 2006년 2월 13일에 이루어진 
단속 이후, 미쓰토요 사가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의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초정밀계측장비를 2001년과 2002년에 
불법적으로 선적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을 핵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축시킬 수 

 
45 “Nuclear: Turkey Seizes Iran-Bound Italian Aluminum,” Adnkronos 
International (Rome), February 15, 2006, <http://www.adnki.com>. “CIA-
MIT Said Seize Italian Containers Destined for Iranian Nuclear Project,” 
Milliyet (Istanbul), February 10, 2006; in OSC Document 
GMP20060210017006. 
46 “CIA-MIT Said Seize Italian Containers Destined for Iranian Nuclear 
Project,” Milliyet (Istanbul), February 10, 2006; in OSC Document 
GMP20060210017006. “Turkish Minister Confirms Interception of Truck 
Carrying Dual-Use Goods to Iran,” Ankara Anatolia (Ankara), February 10, 
2006; in OSC Document GMP20060210617012. 
47 “CIA-MIT Said Seize Italian Containers Destined for Iranian Nuclear 
Project,” Milliyet (Istanbul), February 10, 2006; in OSC Document 
GMP200602100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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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8] 일본 경찰 당국은 다양한 정밀계측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인 미쓰토요 사가 3차원 계측기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를 두 차례에 걸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무역산업성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지 않아 일본 외환무역관계법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쓰토요 사는 한 번은 중국에 있는 미쓰토요 지점에, 두 번째는 
태국에 있는 지점에 해당 장비를 이전했다.[49] [편집자 주: 정밀 
계측기는 초정밀계측장비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 장비는 허용오차가 매우 작도록 
규격화되어야 하는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의 제작 시 품질 
관리에 필수적이기도 하다.] 
 
2006년 2월 14일, 중국 외교부 리우 지앤차오 (Liu Jianchao) 
대변인은 뉴스 컨퍼런스에서, 중국 정부가 불법 거래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의 공약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50] 태국 외교부 장관 칸타티 수파몬콘 
(Kantathi Suphamonkhon) 은 “만약 불법 거래에 태국인이 
관여되어 있다면 태국 정부는 일본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51]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관이 리비아에서 유사한 초정밀 
계측기를 발견한 이후, 미쓰토요 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어왔다.[52] 리비아는 해당 장비가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사용된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관들은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 사이에 리비아의 핵연구시설에서 세 대의 
미쓰토요 장비를 발견했다. (리비아의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에 

 

                                                

48 “Illegal Export of Unmanned Helicopters to China Reveals Gaps in Export 
Control Awareness in Japa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February 2006, pp. 4-5, <http://cns.miis.edu/pubs/observer/ index.htm>. 
“Police Raid Manufacturer over Exports that Can Be Used to Develop 
Nukes,” Asahi Shimbun, February 13,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3969017. “Japanese Police Raid Mitutoyo over Alleged Illegal 
Exports to PRC, Thailand,” Kyodo News Service, February 13,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3969008. “Police to Search Firm for Export of 
Nuclear-Related Device to PRC, Thailand,” Jiji Press, February 11,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2023001. 
49 “Illegal Export of Unmanned Helicopters to China Reveals Gaps in Export 
Control Awareness in Japa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February 2006, pp. 4-5, <http://cns.miis.edu/pubs/observer/ index.htm>. 
“Police Raid Manufacturer over Exports that Can Be Used to Develop 
Nukes,” Asahi Shimbun, February 13,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3969017. “Japanese Police Raid Mitutoyo over Alleged Illegal 
Exports to PRC, Thailand,” Kyodo News Service, February 13,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3969008. “Police to Search Firm for Export of 
Nuclear-Related Device to PRC, Thailand,” Jiji Press, February 11,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2023001. 
50 “FM Spokesman: China Has No Connection with Japanese Firm’s Nuclear-
Related Export,” Xinhua News Service, February 14,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Sensitive Equipment 
Exports by Japanese Firm Not Linked to China,” Xinhua News Service, 
February 14, 2006; in OSC DocumentCPP20060214045007. 
51 “Thailand to Work with Japan, IAEA on Charges of Nuclear Technology 
Exports,” Agence France-Presse, February 14,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4058011. 
52 “Nuke Trail Traced to M’sia, Pakistan, Libya,” The Daily Yomiuri, 
February 15, 2006; in Asia News Network, <http://www.asianewsnet.net>. 
“Mitutoyo Suspected of Evading Rules on Nuke-Tied Exports,” Asahi 
Shimbun, February 16,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사용되는 특정 장착품이 제조되는) 말레이시아의 당국자에 
따르면, 미쓰토요 사의 장비와 사용설명 비디오테잎이 2001년 
12월과 2002년 12월 사이에 몇 차례 이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쓰토요 사의 말레이시아 법인이 해당 장비를 말레이시아의 
스코미 정밀엔지니어링 (Scomi Precision Engineering [SCOPE]) 
사로 보내고, 해당 장비는 두바이의 SMB 컴퓨터 (SMB 
Computers) 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리비아로 이전되었다.[53]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쓰토요 사는 총 6대의 장비를 SCOPE 사 – 
이후 칸 (A.Q.Khan) 박사의 핵 밀매망의 일원으로 밝혀짐 - 로 
선적했으나, 남은 세 대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54] [편집자 주: SCOPE 사와 칸 박사의 밀매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 4월자 아시아수출통제논평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의 9~10페이지, “말레이시아 기업이 핵 
밀매망에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세이신 무역회사와 무명의 기업이 잠재적인 생물무기 장비를 
수출해 
 
2006년 2월 17일, 일본 경찰은 생물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세이신 무역회사 (Seishin 
Trading Company) 와 무명의 한 무역회사를 급습하여 
조사하였다. 경찰은 해당 기업 간부의 거주지를 포함하여 도쿄 
시내에 위치한 총 10 곳의 관련 시설을 급습했다.[55] 이 조사로 
경찰은 이들 두 무역회사가 2002년 9월에 경제산업성 (METI) 
의 허가 없이 동결건조기 (freeze dryer) 를 북한으로 수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커피 알갱이나 라면 같은 고형물을 
건조시키는데 쓰이는 동결건조기는 생물무기에 사용되는 
병원균의 건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56] 해당 장비의 수출문제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1987년 3월 13일에 
생물무기협약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WC]) 

 
53 “Illegal Export of Unmanned Helicopters to China Reveals Gaps in Export 
Control Awareness in Japa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February 2006, pp. 4-5, <http://cns.miis.edu/pubs/observer/ index.htm>. 
“Nuke Trail Traced to M’sia, Pakistan, Libya,” The Daily Yomiuri, February 
15, 2006; in Asia News Network, <http://www.asianewsnet.net>.“Mitutoyo 
Suspected of Evading Rules on Nuke-Tied Exports,” Asahi Shimbun, 
February 16,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
nexis.com>. “Article Highlights Link Between Nuclear Black Market, 
Japanese Corporations,” Sankei Shimbun, February 14,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5034001. 
54 “Mitutoyo Suspected of Evading Rules on Nuke-Tied Exports,” Asahi 
Shimbun, February 16,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5 “Trader Allegedly Sold Biological Arms-Linked Device to N. Korea,” 
Kyodo News Service, February 17,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7969028. “Japan Firms Raided for Selling Dryer with Weapon 
Potential to N. Korea,” Agence France Press, February 17, 2006;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Japanese Police Raid Trading Firms Suspected of Weapons-Related Exports 
to N. Korea,” Voice of America News, February 17,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6 “Trader Allegedly Sold Biological Arms-Linked Device to N. Korea,” 
Kyodo News Service, February 17,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217969028. “Japan Firms Raided for Selling Dryer with Weapon 
Potential to N. Korea,” Agence France Press, February 17, 2006;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Japanese Police 
Raid Trading Firms Suspected of Weapons-Related Exports to N. Korea,” 
Voice of America News, February 17,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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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부터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57] 
 
           
대만인이 중국에 엔진, 미사일 등의 불법 수출을 
모의한 혐의 받아 
 
대만 국적의 고쉔 “빌” 무 (Ko-Suen Bill Moo) ( Ko-Suen Bill 
Mu라고도 씀) 라는 사람이 중국의 비밀 중개상으로써 2005년 
11월에 군수품과 무기류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혐의로 
2006년 2월 9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프랑스 국적의 마우리스 세르지 보로스 (Maurice 
Serge Voros) 역시 무 (Moo) 와 연계하여 군수물자를 
불법수출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무는 현재 미국에 
구금된 상태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50년 형을 받게 된다. 
보로스 (Voros) 역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35년 형을 받게 
된다.[58]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물자를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시도하여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Arms Control Export Act) 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Nine-count indictment 역시 무에게 뇌물 수수, 재판 
방해, 돈세탁 등의 혐의를 지웠다. 그는 석방을 위해 
500,00달러의 뇌물을 경찰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59]  
 
연방 검찰에 따르면, 무와 보로스는 2004년 초, 중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70대의 Blackhawk 엔진, 한 대의 F-16 제트엔진, 
크루즈미사일, 공대공미사일 (air-to-air missiles) 등을 
구입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결국 Blackhawk 엔진은 구입하지 
않았는데, 무가 F-16 제트엔진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무는 2005년 8월에 – 그의 
생각으로는 – 제트엔진 구매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의 
비밀중개인을 만났다. 무는 또한 이민세관단속국 (ICE) 
중개인에게 AGM-129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 (AGM-129 land-
attack cruise missiles) 과 AIM-120 공대공 미사일 (AIM-120 air-to-
air missiles) 등의 구매에 대한 중국 정보의 관심을 보여주는 
서류도 보여주었다. AGM-129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은 사정거리 
3,700K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스텔스 기술 (stealth 
technology) 이 접목된 미사일이다. [편집자 주: AGM-129 공대지 

                                                 57 “Biological Weapons Overview,” North Korea Profile,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page,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NK/Biological/index.html>. 
According to the CIA, North Korea has pursued BW capabilities since as 
early as the 1960s. For more information, see 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Attachment A, 1 July through 31 
December 2003, DCI Weapons Intelligence,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Center (WINPAC), pp. 5-6, <http://www.cia.gov/cia/reports/  
721_reports/pdfs/721report_july_dec2003.pdf>. 
58 Curt Anderson, “2 Charged in Alleged Plot to Ship Engines, Missiles to 
China,” The Ledger, February 9, 2006, <http://www.theledger.com>. “M.i 
Guo Zh. K.ng Y. Tai W.n Ren He Y. F. G.o Ren Xiang Zh.ng Guo F.i F. Ch. 
Shou J.n H.o” (America charges a Taiwanese and Frenchman with the illegal 
sale of weapons to China,) Radio Free Asia News, February 10. 2006, 
<http://www.rfa.org>. 
59 Michael Christie and Paul Eckert, “U.S. Charges Taiwanese over China Jet, 
Missile Deal,” Reuters, February 9, 2006, <http://go.reuters.com/>. 

크루즈 미사일의 기술적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en.wikipedia.org/wiki/AGM-129_ACM> 의 “AGM-129 
ACM”를 참조하시오.] 이 만남이 있은 후, 무는 무기 대금으로 
390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계좌로 송금했다.[60] 
 
해당 거래를 위한 마지막 접선 자리에서, 무는 비밀 중개인에게 
F-16 엔진의 최종목적지가 중국의 공항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무는 마이애미 은행계좌에 선적비용으로 140,000달러를 
송금했다. 2005년 11월 8일에 무는 그가 구매했다고 생각한 
엔진을 점검했고 그 후 곧 체포되었다.[61] 
 
한국에서 태어나고 대만 국적을 가진 무는 대만에서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사의 지역 중개인으로 일했다. 록히드 마틴 
사는 대만에 군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중 가장 큰 회사이다. 
(F-16 전투기가 록히드 마틴 사의 제품이며, 프랫 & 위트니 (Pratt 
& Whitney) 사와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사가 그 
엔진을 생산한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무는 록히드 마틴 사의 
비즈니스 관계인 중 핵심 인물로 자리잡기 위해 그의 넓은 - 특히 
대만 공군 – 인맥을 이용하였다. 그는 대공전투통제레이더 (anti-
air combat control radars) 을 교체하고 지역 전투통제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Po-sheng” C4ISR 시스템과 대만 “An-yu” 
프로젝트 등에서 록히드 마틴 사의 대표로 일하기도 했다.[62] 
[편집자 주: C4ISR은 “명령 (command), 통제 (control), 교신 
(communication), 컴퓨터 (computer), 정보 (information), 감시 
(surveillance), 정찰 (reconnaissance)” 등을 의미한다.] 
 
대만에서 록히드 마틴 사와 함께 일한 10년 동안, 무는 무기 
업계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를 대만 공군에 
필요한 여러 무기 조달 사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온 세 면의 
고위급 공군 장성이 포함된 “Gang of Four”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겼다. 무의 체포 사실은 대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도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63] 
 
대만 국방부는 발표를 통해, 대만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군 장비와 무가 중국으로 밀매하려 한 엔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무가 이전에도 민감한 물자를 
밀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할 
예정이다.[64] [편집자 주: 미국 당국은 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 정부와 함께 일한다는 혐의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만 당국은 그의 기소와 관련하여 우려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60 Curt Anderson, “2 Charged in Alleged Plot to Ship Engines, Missiles to 
China,” The Ledger, February 9, 2006, <http://www.theledger.com>. 
61 Curt Anderson, “2 Charged in Alleged Plot to Ship Engines, Missiles to 
China,” The Ledger, February 9, 2006, <http://www.theledger.com>. 
62 “Lockheed Martin Taiwan Agent Bill Mu Indicted in US for Smuggling 
Arms to China,” Lien-Ho Pao, January 18, 2006; in FBIS Document 
CPP20060125310001. 
63 “Lockheed Martin Taiwan Agent Bill Mu Indicted in US for Smuggling 
Arms to China,” Lien-Ho Pao, January 18, 2006; in FBIS Document 
CPP20060125310001. “Arrested Arms Dealer Connected with Taiwan Air 
Force," Lien-Ho Pao, January 18, 2006; in FBIS Document 
CPP20060125310002. 
64 “Lockheed Martin Taiwan Agent Bill Mu Indicted in US for Smuggling 
Arms to China,” Lien-Ho Pao, January 18, 2006; in FBIS Document 
CPP20060125310001. “Arrested Arms Dealer Connected with Taiwan Air 
Force," Lien-Ho Pao, January 18, 2006; in FBIS Document 
CPP20060125310002. 

http://en.wikipedia.org/wiki/AGM-129_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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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 무가 대만 공군 집단의 주도적 인물이었을 때에도 
중국 정부와 비밀리에 협조하고 있었다면, 대만군의 군사기밀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미국 내에 군 장비 구매를 위한 비밀 
중개인을 두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리우 지안차오 (Liu Jianchao) 는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 “중국이 
과학 정보와 군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이 같은 종류의 비난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무기 수입은 철저한 감시 하에 
이루어진다. 중국의 기업들은 법적 증빙서류 없이는 어떠한 
군수품도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65]                  
 
 
러시아에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 관련 사고  
 
지난 몇 달간 러시아 정부는 세관 검문소와 기타 지역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방사능 물질을 압수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초에 러시아 극동의 
프리모스키 크레이 (Primorsky Kray) 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두 
건의 방사능 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2006년 1월 31일에 
발생한 첫 번째 사고에서는, 트럭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검문소의 Yantar 방사능탐지시스템을 통과할 때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 트럭을 조사한 결과 1967년에 제조된 
해양표지육분의 (marine navigation sextant) 가 발견되었다. 장비 
표면에서는 허용치의 30배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지역의 
방사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 Primtekhnopolis의 회장 
이반 스코고레프 (Ivan Skogorev) 는 육분의 (sextant) 의 일부 
부속품이 라듐-226 (radium-226) 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현행 법률에 따라 장비를 처분하기 위해 해당 
장비를 압수하였다.[66] 
 
2006년 2월 20일에 발생한 두 번째 사건은, 방사능 화물을 실은 
또다른 트럭을 당국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붙잡은 
경우였다. 자동차 사고로 부서진 미니밴을 실은 트럭에서 나온 
방사능 수치는 시간당 500 마이크로뢴트겐 이상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Primtekhnopolis의 전문가의 분광분석 결과 라듐 소스가 
검출되었다. 항구 당국자는 방사능원의 추후 적출과 처분을 위해 
해당 트럭을 특별경비지역으로 옮겼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지역 당국은 트럭의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67] 
[편집자 주: 라듐은 자연발생적인 방사능 금속이다. 라듐에는 
24개의 서로 다른 핵종이 있는데 그 중 4가지는 자연적인 

 

                                                

65 “China Rejects Charges on Covert Agents in U.S.,” China View, February 
15, 2006, <http://www.chinaview.cn>. “China Says U.S. Accusation of Illicit 
Weapon Imports ‘Groundless’,” AFX News Limited, 
<http://www.afxnews.com>. “Zai B.an1 Wu J. Zh. Tan M.i Guo You W. Mie 
Zh.ng Guo Pai Jian Die Mai W. Qi Tu”(Talking without Proof: America 
Falsely Accuses China of Dispatching Spies to Buy Arms), Xinhua News, 
February 22, 2006, <http://www.xinhuanet.com>. 
66 “Radioaktivnyy morskoy sekstant obnaruzhen v rybnom portu 
Vladivostoka” (Radioactive sea sextant discovered in fish port of 
Vladivostok), Vostok Media news agency, January 31, 2006,  
<http://www.vostokmedia.com>. 
67 “Radiatsionnaya avariya likvidiruyetsya vo Vladivistoke” (A radiation 
accident is being liquidated in Vladivostok), PrimaMedia news agency, 
February 21, 2006, <http://www.primamedia.ru>. “Radioaktivnyy gruzovik 
zaderzhan vo Vladivostoke” (A radioactive truck detained in Vladivostok), 
TVTs television channel, February 21, 2006, <http://www.tvc.ru>. 

것이며, 가장 흔한 것은 라듐-226 (radium-226) 이다. 라듐은 
우라늄과 토륨이 자연에서 부식되어 형성된 방사성 핵종 
(radionuclide) 이다. 라듐-226는 우라늄-238의 부식물이며, 
반감기가 1,602년로써 라듐 중 가장 수명이 긴 핵종이다. 사람이 
라듐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몇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라듐을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혈액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과 임파종, 골육종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라듐의 감마 방사선에 노출되면 모든 조직과 
기관에서 다양한 암의 발암위험이 증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 따르면, 10퀴리 (370GBq) 이상의 라듐 소스는 안전과 
안보에 있어 우려를 일으킬 만한 양이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폭탄 (dirty bomb)” 의 일종으로 알려진 방사능살포장비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가 상당한 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0퀴리 이상의 라듐-226을 함유해야 한다. 방사능원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사능원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68]       
 
러시아 연방관세국 (Russia Federal Customs Service) 에 따르면, 
2006년 2월 초순, 러시아 벨고로드 오블라스트 (Belgorod Oblast) 
의 돌비노 철도검문소 (Dolbino railway checkpoint) 에서 
모스코바-세바스토콜 여객열차가 검문소를 통과하던 중, Yantar-
2Zh 방사능탐지시스템에 방사능이 감지되었다. 세관 당국자는 
열차를 세우고 Yantar 시스템의 휴대용 선량계 (domismeter) 를 
이용하여 해당 객차를 점검했다. 그들은 한 우크라이나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비행기나 헬리콥터에 주로 사용되는 
Radioisotope ice detector sensor 두 대가 든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표면의 방사능 수치는 자연상태보다 280만큼 더 높았으며, 
센서에는 방사능 경고 신호가 나타났다. 벨고로드 오블라스트의 
위생전염병센터 (Center for Hygiene and Epidemiology) 는 수출을 
위해서는 러시아연방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취급을 위해서도 
특별허가를 요하는 방사능 핵종이 센서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우크라이나인이 해당 물품과 허가 취득 유무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형법 188조 
2부의 “밀매” 조항에 따라 형사상 처벌 절차를 진행하였다.[69]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7년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백만 
루블 (35,0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5년간의 피고인의 임금 
또는 여타 수입의 압류 등이 부과될 수 있다.[70] 
 
2005년 12월 중순경, 체첸 공화국 검찰은 러시아형법 247조 
1부의 “환경적으로 위험한 물질과 폐기물의 취급에 관한 법률의 
위반 (Violation of Rules of handling Environmentally Dangerous 
Substances and Wastes)” 조항에 의거하여, 연방석유회사 
Chechenneftekhimprom의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Chechenneftekhimprom의 자회사인 그로즈니화학시설 (Groznyy 

 
68 “Radium,” Wikipedia, the free onlin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Radium>. “Radium,”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radiation/radionuclides/ 
radium.htm>. 
69 “Radioaktivnyy gruz ostanovlen na granitse” (Radioactive cargo stopped at 
the border), Press Release, Russia’s Federal Customs Service website, 
February 7, 2006, <http://www.customs.ru>. 
70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88, “Smuggling,” 
Chelovek i zakon (Human Being and Law) website, 
<http://zakon.kuban.ru/uk96/st/18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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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bine) 에 대한 사찰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러시아 
검찰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찰은 지역 라돈특수회사 
(Radon Special Company) 가 그로즈니화학시설의 한 작업장에서 
허용치의 58,000배가 넘는 방사능을 내뿜는 27~29개의 코발트-
60 (cobalt-60) 방사능원이 방치된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체첸 검찰은 해당 방사능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기업과 시설을 
고발했다.[71] [편집자 주: 라돈 (Radon) 사는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네트워크이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2006년 2월 현재 그로즈니화학시설에서 발생한 
방사능원 사고에 대한 수사는 별 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72] 
 
 

국제 소식 
 
지부티, 아이티, 라이베리아 등이 화학무기협약 
(CWC) 비준해 
 
지부티, 아이티, 라이베리아 등이 각각 2006년 1월 25일, 2월 
22일, 2월 23일에 화학무기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비준서를 국제연합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73] 
화학무기협약 조항에 따라, 비준서를 기탁하고 30일이 지나면 
세 국가는 협약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 지부티는 
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의 176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아이티와 
라이베리아 역시 3월 말이면 화학무기금지기구의 178번째 
회원국이 된다.[74] 
                                                 

                                                                                    

71 “Prokuraturoy Chechenskoy Respubliki vozbuzhdeno ugolovnoye delo po 
faktu neprinyatiya neobkhodimykh mer po soblyudeniuy pravil khraneniya 
radioaktivnykh veshchestv” (The Prosecutor’s Office of the Chechen Republic 
initiated a criminal case in connection with the failure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comply with storage rules for radioactive substances), News 
Release, Russian Federation’s Prosecutor’s Office website, December 15, 
2005, <http://genproc.gov.ru/ru/news/news_current.shtml?2005/ 
12//2825.html>. 
72 Aleksandr Grigoryev, “Posledstviya radiatsionnoy opasnosti v Groznom ne 
ustraneny do sikh por, schitayut v prokurature Chechni” (Chechnya’s 
Prosecutor’s Office believes that consequences of the radiation danger in 
Groznyy have note been eliminated yet), Caucasian Knot website, February 8, 
2006, <http://www.kavkaz.memo.ru>. 
73 “Djibou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January 3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 
pressreleases/2006/PR05_2006.html>. “Hai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February 24,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9_2006.html>.  “Liberia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March 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11_2006.html>. 
74 Aleksandr Grigoryev, “Posledstviya radiatsionnoy opasnosti v Groznom ne 
ustraneny do sikh por, schitayut v prokurature Chechni” (Chechnya’s 
Prosecutor’s Office believes that consequences of the radiation danger in 
Groznyy have note been eliminated yet), Caucasian Knot website, February 8, 
2006, <http://www.kavkaz.memo.ru>. 
74 “Djibou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January 3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5_2006.html>. “Hai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February 24,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9_2006.html>.  “Liberia 

 
지부티와 라이베리아가 화학무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당 
협약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는 총 46개국이 되었다.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와 아프리카연합 (Africa Union 
Commission) 은 2006년 1월 24일 수단의 카툼 (Khartoum) 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를 체결한바 있다.[75] 당 양해각서 (MOU) 는 
아프리카를 비화학무기지대 (chemical weapons free zone) 로 
설정하기 위해 남아있는 7개 아프리카 국가들 – 앙골라,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스, 콩고, 이집트,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 을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가입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편집자 주: 중앙아프 리카공화국, 코모로스, 콩고, 기니비사우 
등은 화학무기협약 (CWC) 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앙골라, 이집트, 소말리아 등은 비준은 물론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76] 
 
지부티의 화학무기협약 가입으로, 화학무기협약과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가입한 아랍지역 국가는 16개국으로 
늘어났다.[77] 이와 함께 아이티 역시 이번 화학무기협약 
비준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 회원국으로 있는 주요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에 합류하게 되었다.[78] [편집자 주: 카리브공동체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 의 15개 
회원국 중 바하마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화학무기협약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바베이도스는 비준은 
물론 서명도 하지 않았다.] 아이티의 화학무기협약 가입은 
2004년 6월에 열린 미주국가연합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총회에서 아메리카를 비생화학무기지역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free zone) 으로 설정할 목적으로 
채택된 결의안에 근거한 것이다.[79] 
 
편집자 주: 아랍리그 (Arab League) 는 1945년에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이 함께 
설립하고 이집트 카이로에 본부를 둔 국제 정부간 기구이다. 당 
기구의 헌장에 따르면, 아랍리그의 주요 목표는 모든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March 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11_2006.html>. 
75 “Djibou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January 3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5_2006.html>. “Liberia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March 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11_2006.html>. 
76 “Djibou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January 3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 
pressreleases/2006/PR05_2006.html>. “Hai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February 24,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9_2006.html>. 
“Liberia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March 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11_2006.html>. 
77 “Djibou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January 31,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5_2006.html>. 
78 “Hai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February 24,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9_2006.html>. 
79 “Haiti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Press Release, 
February 24,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9_2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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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국가들의 공익에 이바지하고, 모든 아랍국가들의 보나 나은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미래를 보장하며, 모든 아랍국가들의 
기대와 희망을 달성하는 것이다. 아랍리그의 헌장은 또한 
아랍리그가 경제문제, 소통, 문화적 사안, 공중보건 관련 사안과 
국적, 여권, 비자 관련 사안 등을 조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랍리그 회원국들이 서로에 대항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현재 아랍리그에는 22개국 – 요르단, 아랍에 
미레이트연합, 바레인, 투니시아, 알제리, 지부티,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코모로스,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모리타니아, 예멘 – 이 가입해 있다. 2003년에 
에리트리아가 아랍리그의 참관국 지위를 얻는 바 있다. 
 
카리브공동체는 차구아라마스 조약 (Treaty of Chaguaramas)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73년 8월 
1일에 활동을 시작했다. 카리브공동체의 설립회원국은 
바베이도스, 자마이카, 구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다. 현재 
카리브공동체에는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구아나, 아이티, 자마이카, 몬트세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가입해 있다. 준회원국으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터크스케이커스제도, 앙귈라, 카이만제도, 
버뮤다 등이 있으며, 아루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네덜란드령 엔틸러스,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등이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크샵과 컨퍼런스 
 
키르키즈스탄과 미국의 공동주최로 비쉬켁에서 
수출통제 워크샵 개최돼 
 
키르키즈스탄 외무부 볼롯 쿨마토프 (Bolot Kulmatov) 
 
키르키즈스탄 외무부와 미국 상무부는 2006년 1월 24~25일 
양일간 키르키즈스탄 비쉬켁에서 이중용도 물자와 군수품의 
통제목록 관련 사안에 관한 공동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키르키즈스탄의 수출통제시스템 마련을 위한 미국의 방법론적 
지원의 일환으로 조직된 이 워크샵에는 수출통제를 위한 
관계부처합동상임실무단 (Permanent Interagency Working Group) 
회원들을 포함하여 수출통제에 관련된 키르키즈스탄 각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편집자 주: 수출통제 전문가들의 
관계부처합동상임실무단은 2003년 1월에 채택된 키르키즈스탄 
수출통제법(the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Export Control)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틀의 마련을 위해 2003년 3월 17일 발효된 
정부명령 121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해당 워크샵은 키르키즈스탄의 수출통제 당국자들에게 
유럽연합의 수출통제시스템과 국제 비확산체제와 수출통제체제 
등에 대해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미국과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전문가들은 이중용도 통제목록의 이용과 민간한 
물자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조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유럽연합의 이중용도 물자 통제목록 모델을 
고찰하고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이 물품을 분류할 때 어떻게 

통제목록을 이용하는지 배웠다. 키르키즈스탄 당국자들은 
키르키즈스탄의 수출통제시스템과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EC) 
회원국들의 공동 통제목록에 기초한 키르키즈스탄의 통제 목록, 
그리고 국제수출통제체제들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결론적으로 키르키즈스탄이 자국의 
수출통제시스템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   
 
 
일본 당국이 비확산 컨퍼런스, 수출통제 세미나 
주최해 
  
일본 외무성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은 
2006년 2월 13일, 도쿄에서 제 3차 아시아고위비확산대화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ASTOP])를 
개최했다. 동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소속의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과 미국, 호주, 한국 등에서 온 각국 대표들은 주최국인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비확산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나누었다.[80]  
  
아시아고위비확산대화 (ASTOP) 참석자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의 최근 고착상태와,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2003년 11월과 2004년 2월에 있었던 아시아고위 비확산대화 
전(前) 회의에 관해 언급하면서, 비확산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각국의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당 회의에서 주로 
언급된 소식은, 한국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이행,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AP]) 서명,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WMD 확산방지체제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가입, 그리고 미사일 확산에 
관한 헤이그행동규범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 을 보편화하기 위한 필리핀의 조치 
등이었다.[81] [편집자 주: 제 2차 ASTOP 관련기사는 2005년 
2월/3월자 아시아수출통제논평 (Asia Export Control Observer) 
7페이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당국자들이 비확산 논의를 
위해 모여”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 
r/asian/index.htm>] 
 
이에 덧붙여,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Center for Information 
on Security Trade Control [CISTEC]) 가 일본 외무성 (MOFA), 
경제무역산업성 (METI) 와 협력하여 2월 21~23일 3일간 제 
13회 아시아수출통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동아시아국가연합 소속의 10개국과 호주, 중국, 두바이 
(아랍리그 대표), 독일, 홍콩, 일본, 몽골, 파키스탄, 한국, 대만, 
영국, 미국 등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80 “Daisankai ajia fukakusan kyougi (ASTOP-III): Gaiyou to hyouka” (Third 
Asian nonproliferation seminar: outline and appraisal), Press Releas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ebruary 15, 2006,  
<http://www.mofa.go.jp/mofaj/gaiko/fukaku_j/astop3_0602gh.html>. 
81 “Daisankai ajia fukakusan kyougi (ASTOP-III): Gaiyou to hyouka” (Third 
Asian nonproliferation seminar: outline and appraisal), Press Releas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ebruary 15, 2006,  
<http://www.mofa.go.jp/mofaj/gaiko/fukaku_j/astop3_0602gh.html>. 

http://cns.miis.edu/pubs/observe%20r/asia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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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해당 세미나의 포럼을 통해 자국의 수출통제정책과 
논란이 되는 지역과 최근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통제방안을 공유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6명의 토론자들이 
각각 WMD 확산 관련 최근 상황과 수출통제, 아시아에서의 
수출통제정책 현황, 수출통제시스템 강화 관련 사안, 효과적인 
수출통제시스템 (집행, 허가, 무형자원의 이전과 환적 통제 등을 
포함) 의 정의, 대(對) 기업 대외활동, 국제협력 등의 주제에 
관하여 연설하였다.[82]  
 
WMD 확산 관련 최근 상황과 수출통제에 관한 첫 번째 세션에서 
일본 대표는 증가하는 거래 규모, 거래의 용이함과 안전거래 
간의 긴장, 제도상 허점이 되는 지역 내 다양한 수출통제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내 수출통제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을 
강조하였다. 미국 대표는 동 세션에서 현재 아시아 내의 
수출통제 집행이 미약하다는 점에 대해 역설하였다.[83]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여러 대표들이 지역 내 국가들의 국내 
수출통제 현황에 관하여 짧게 발표하였다. 파키스탄 대표는 
파키스탄 정부가 통제목록을 개선하고 자국 법규에 캐치올 
(Catch-All) 조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편집자 주: 
파키스탄 통제목록의 최근 변화에 관한 추가정보는 2006년 
2월자 국제수출통제논평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페이지, “파키스탄이 WMD 관련 수출통제목록 확대 발표”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아랍에미레이트연합 (UAE) 대표는 자국이 이중용도 물자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허가절차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자국의 수출통제 당국이 최근에 거래의 용이성과 안전 보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방안 – 온라인 수출절차 이용, 
“good customers” 의 인가, 불법혐의가 있는 기업의 블랙리스트 
유지 등 - 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통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대표들이 한국의 
수출통제법규에 대한 최근 리뷰를 발표, 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편집자 주: 한국의 최근 수출통제 현황에 대한 
추가정보는 2006년 2월자 국제수출통제논평(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페이지, “한국, 생물학 재제 관련법 
강화해”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여러 나라의 
대표들은 또한 세 번째 세션에 포함된 소규모그룹 토론에서 지역 
내 훈련과 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84] 
 
네 번째 세션은 수출통제의 집행, 허가, 무형자원의 이전과 환적 
통제 등을 둘러싼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독일연방경제기술부 대표는 유럽연합 (EU) 법규에 무형기술 
이전의 통제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대표는 싱가포르 항구에 들어오는 화물의 
80% 이상이 환적 물품이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환적 통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다섯 번째 세션의 주제는 대(對) 기업 
대외활동의 중요성이었으며, 일본 당국자와 기업 대표들이 

 

                                                

82 “Dai 13 kai ajia yushutsu kanri seminaa” (13th Asian export control 
seminar),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rch, 2006, 
<http://www.mofa.go.jp/ mofaj/gaiko/fukaku_j/asia_yu_13.html>. 
83 CNS e-mail correspondence with U.S. government official (name withheld 
by request), March 8, 2006. 
84 CNS e-mail correspondence with U.S. government official (name withheld 
by request), March 8, 2006. 

일본의 정부-기업 관계에 대해 약술하였다.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수출통제의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문제가 
논의되었다.[85]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신생독립국가연합 (CIS) 
세관장 회의 개최돼 
 
제 42회 신생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관세청장이사회 (Council of Customs Services Heads 
[CCSH]) 회의가 2006년 1월 1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다. 관세청장이사회는 1993년 
12월에 설립된 CIS 관세기관장들의 다자간 포럼으로, CIS 
회원국들 간의 관세법규, 구조, 절차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IS 회원국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몰디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2000년에 승인된 물품의 원산지증명규칙 
(Rules for Identification of Commodities’ Country of Origin) 의 
개정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안들 – CIS 국가들의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스코바에 세워졌으며 지역정보교섭국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RILO-Moscow]) 로도 알려진 
법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지역정보센터 (Regional Communications Center) 의 활동 내역; 
통일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제 4판의 러시아어 버전 발행 승인; CIS 
회원국들의 세관 당국자 교육 등 - 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알렉산더 제리코프 (Alexander Zherikhov) 
러시아연방관세청 (Russian Federal Customs Service [FCS]) 
청장을 관세청장이사회 (CCSH) 의 의장으로 선출하고, 
2006년도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쉘 다네 (Michelle Danet) 세계관세기구 (WCO) 
사무총장은 CIS 세관국 대표들에게 국제선적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에 답하여 마련된 2005년 6월 WCO 
회의에서 채택된 안전하고 용이한 국제통상을 위한 표준틀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shipping 
system) 의 원칙에 관하여 발표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WCO 
회원국들이 국내세관관리시스템에 WCO 표준을 도입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보다 발전한 국가들이 덜 발전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수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러시아연방관세청 (FCS) 부청장인 레오니드 로즈벤코 (Leonid 
Lozbenko) 는 CIS 세관 기구들이 어떻게 새롭게 도입된 WCO 
표준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로즈벤코 
(Lozbenko) 는 러시아연방관세청이 표준틀 (Framework of 
Standards) 의 몇 가지 기초사항을 기초하여 CIS 국가들의 
세관관행에 도입하도록 했거나 현재 도입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관정보기술의 자동화, 전자신고시스템, 세관검사에 
방사능탐지장비 사용, 공급망의 보안에 관한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포함한다. CIS 세관대표들이 지적했듯이, WCO가 제시한 

 
85 CNS e-mail correspondence with U.S. government official (name withheld 
by request), March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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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CIS 국가들은 그들 각각의 세관 기구들을 
현대화해야 한다. 이는 업무 이행을 위한 시스템의 컴퓨터화와 
상호호환적인 전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세관 기구들 
간의, 그리고 세관 기구와 기업 간의 협력과 소통 등을 
포함한다.[86]  
 

요르단 암만에서 이라크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CWC 이행 훈련 워크샵이 개최돼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전문가들은 2006년 2월 6~9일 
사이에 이라크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감시국 (National Monitoring 
Department), 국방부, 외무부, 인권부 등에서 온 이라크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제 2차 화학무기협약 (CWC) 이행교육 
워크샵을 조직했다. 4일간의 워크샵은 요르단 정부가 주최하여 
암만에서 개최되었다. [편집자 주: 이라크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 1차 화학무기금지기구 워크샵은 2005년 7월 6~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OPCW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관련내용은 2005년 10월자 국제수출통제논평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9페이지, “OPCW 본부에서 이라크 
당국자들 위한 CWC 이행워크샵 개최돼”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첫 번째 워크샵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워크샵 역시 이라크 
당국자들이 CWC 조항에 의거한 필수신고서 (obligatory 
declaration) 의 마련, CWC를 준수하기 위한 이라크 당국의 책임 
준수, 국가이행법규 제정, 화학무기를 제거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한 법규의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OPCW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제 3차 CWC 이행교육워크샵은 
올해 말에 개최될 것이다.[87] 
 
편집자 주: 이라크가 아직 CWC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CWC 가입 의사를 밝혔고, 핵, 생화학무기와 그 
운송시스템의 개발, 생산, 획득 등을 금지하는 국제비확산표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86 “The Council Meeting of Heads of the CIS customs services,” Press 
Release, Russia’s Federal Customs Service website, January 20, 2006, 
<http://www.customs.ru/en/ news/index.php?id695=9358>. 
87 “OPCW Conducts Second Chemical Weapons Convention Training for 
Iraqi Officials,” OPCW Press Release, February 15, 2006, OPCW website, 
<http://www.opcw.org/pressreleases/2006/PR06_2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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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미사일 비확산: 성과와 향후 과제 
 
미국 국무부 미사일위협제거청 (MTR) 전(前) 청장 Vann Van 
Diepen 
 
2006년 2월 15일, 몬트레이대학원 비확산연구센터 (Monterey 
Institut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의 워싱턴 D.C. 
사무소가 조직한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 미사일위협제거청 
(Office of Missile Threat Reduction [MTR])의 Vann Van Diepen 
청장은 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Van Diepen은 대량살상무기 (WMD) 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비확산을 위한 정책 발전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과 헤이그행동규범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 의 미국 대표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아래 기사는 그의 발표문 중 중요부분을 간추린 
것으로 비확산연구센터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의 제니퍼 클라인 (Jennifer Kline)이 편집했다. 기사에 
나오는 주장은 Van Diepen 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5년간, 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심각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향후의 미사일 
비확산을 위해서는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성과 
미국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크게 4가지의 성과를 얻었다. 
국제적으로 입수 가능한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의 질과 양이 
현저히 감소했고 특정 WMD 장착 가능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거되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가 통제하는 
미사일을 획득하려던 주요 국가들을 단념시켰고,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성과 
미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통해 미사일 확산자들이 입수할 
수 있는 기술의 양과 질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MTCR은 
1987년 출범 이래, 통제목록을 확대하고, 통제목록의 
변경절차를 개선하고, MTCR의 가입국 수를 늘려왔다. 더욱이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 물품이 MTCR 부속서 
(MTCR이 통제하는 물품 목록) 에 등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이 확산 프로그램에 이용될 것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 해당 
물품을 통제하는 “캐치올 (catch-all)”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2003년까지 “캐치올” 제도를 위한 성공적인 다자간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현재 이 제도는 MTCR의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미사일 확산에 맞서기 위해 직접적인 외교 수단과 제재, 
통상금지 위협 등의 여타 수단들과 MTCR의 합법성과 성과를 
함께 이용해 왔다.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확산 관련 
수출행위의 정도와 종류를 낮추었으며, 상당한 공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나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의 수출통제체제 

향상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인도가 MTCR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MTCR은 미사일수출통제에 대해 점증하는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WMD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들 간에 정치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이끌어냄으로써 MTCR을 보충하는 
헤이그행동규범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 의 성과로 볼 수도 있다. 헤이그행동규범은 
회원국들이 WMD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수단 (general measure)”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은 가입국들이 특히 WMD 운송시스템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MTCR 
부속서에 등재된 “관련물질”은 반드시 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이프러스, 말타, 홍콩, 그리고 더 넓게는 싱가포르와 
같은 몇몇 주요 환적지를 포함한 다른 비공급국들 (non-supplier 
countries) 에게까지 미사일 관련 수출통제제도를 서서히 넓혀올 
수 있었다. 또한 확산프로그램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금지 
등의 사안에 있어 국가들 간의 협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WMD 확산방지구상 (PSI) 이나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이 최근 
개정된 사실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05년 SUA 의정서 
(SUA Protocols) 는 WMD 운송수단 관련 거래를 해상에서 
제재하는데 대한 국제적인 법적 기반을 확장했다.  
     
WMD 장착 가능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 
미국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두 번째 성과는 많은 수의 WMD 장착 
가능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가령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데 
동의했다. 더욱이 중거리핵무기감축협정 (1987 Intermediate 
Nuclear Force Treaty) 에 기반하여, 전(前) 소비에트 연방 
지역들에서 500~5500 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지상미사일시스템 
(ground based missile system) 들을 제거하기도 했다. 다른 몇몇 
국가들도 특정 미사일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사일의 개발과 취득을 단념시켜 (Dissuading) 
미국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세 번째 성과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WMD 장착 가능 미사일의 개발과 취득을 단념시킨 
것이다. 대략 20개의 MTCR 비회원국이 사정거리가 300 km 
이상이고 하중 500 kg을 실을 수 있는, MTCR 카테고리 Ⅰ에 
해당하는 미사일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20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유의 미사일개발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완성된 미사일시스템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160개 
국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결코 
하찮은 결과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WMD 장착 가능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미사일프로그램을 
취득하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힘든 일이 아니다.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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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무엇이든 기꺼이 판매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액체 
추진약 (liquid propellant), 단거리 탄두미사일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등을 자국의 힘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많은 경우에, 이미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국가들의 상태를 확고히 하는데 
그치지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국가들을 
우리가 설득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WMD 장착 가능 미사일의 개발과 취득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어려 수단을 함께 동원하였다. MTCR은 
사실상 미사일 관련 수출행위에 대한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HCOC에는 123개국이 가입했고 유엔 총회에서 2년에 걸쳐 
최근까지 158개국이 잇따라 서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SCR 1540) 이 현재 WMD 운송시스템을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은, 
국제사회가 WMD 운송시스템을 비중 있게 지목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우리는 WMD 장착 가능 미사일을 단념시키기 위해 
이를 상대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장애물 (재제 부과 등) 과 
연계해 왔다.  
   
현존하는 미사일프로그램을 지연시켜 (Impeded) 
우리의 마지막 성과는, 우리가 현존하는 미사일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연시켜 온 점이다. 미국은 앞서 거론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미사일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더 많은 비용을 
쏟아 붓게 만들었다. 국제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미사일 
수출품들의 질과 양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미사일프로그램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킨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다 많은 미사일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비확산 수단과 국제환경을 
조성할 시간을 벌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전히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잔존하는 미사일프로그램, 특히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이란과 북한 등이 야기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타 지역의 미사일프로그램도 이들 국가와 유사한 위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도전 
나는 현재 잔존하는 위협적인 프로그램에 대항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4가지 주요 문제로, (1)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의 
최신기술 공급; (2) 신흥 공급자 또는 이차확산; (3) 보다 
복잡해진 조달 경로; (4) 미사일프로그램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교류 의지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있고 
상호보완적이다. 가령 복잡한 조달 방법을 이용하여 최신 기술을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이전하면, 이란은 2차 공급자로써 
시리아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후원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사일프로그램이 진척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의 한계효용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술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위협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가령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과 고체추진체 (solid-propellant) 시스템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비확산연구센터 (CNS) 의 연구원인 데니스 
곰레이 (Dennis Gormley) 가 지적했듯이, 크루즈미사일시스템이 
널리 개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공급 
우리는 MTCR과 함께, 미국과 서유럽, 일본 내에 있는 미사일 
기술 공급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왔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확산자들에게 첨단기술을 공급하는 원칙적인 공급자는, 자국의 
미사일생산프로그램에 필요한 핵심물자를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이다. 위협 프로그램들이 자력 생산에 있어 
상당한 단계에 이르면서, 외국에서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와 
물자를 들여오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완전하게 제작된 
시스템보다는 원자재나 하부 구성품 등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은 기술 (특히 고체추진체나 유도 
[guidance]) 등과 같이 도전해볼 만한 분야)과 자생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마술 (black art)”인 “노하우”를 쓸 
수 있게 하는 하부 구성품의 주요 공급처이다. “노하우”에는 
생산품의 품질관리, 자생적인 디자인 역량, 그리고 여타 “마술” 
(전문적인 암묵지 [tacit knowledge]) 등이 포함된다. 이는 
사정거리와 유효탑재 역량, 고체 추진체 시스템, 기동력, 정확도 
등의 분야의 발전에 있어 핵심 동력이다.  
 
이차 확산 
우리가 당면한 두 번째 문제는 새로운 공급자와 이차 확산자들의 
출현이다. 미사일 기술 거래의 전통적인 구매자들이 자력 생산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진보적 확산 (onward proliferation)” 을 
이끄는 전문가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정밀한 
미사일시스템을 개발할수록, 해당 기술이 고의로 또는 우연히 
이전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된다. 또한 각 위협 
프로그램의 운영자들은 특정 봉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할 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수출통제제도나 
통상 금지, 제재 등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자생적 
프로그램들에 대항하기에는 덜 효과적이다.  
 
복잡한 조달망 
새 번째 문제는 더욱 불분명한 조달경로의 사용이다. 과거에는 
공급자가 완성된 미사일시스템으로 구성된 수출품을 
구매자에게 곧바로 보냈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이 완성된 
시스템에서 하부시스템, 구성품, 하부 구성품, 원자재 등으로 
바뀌었다. 공급자와 수입자가 간판 회사와 중개인들의 복잡한 
구성, 통관과 환적 절차의 악용, 중개 포인트의 전환 등을 포함한 
복잡한 전달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을 확인하고 
추적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각국의 미사일 생산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드웨어에서 “노하우”로 바뀌고 있어, 무형기술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제 기술은 물리적인 양태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말, 기술전문가들 간의 직접 대화 등의 무형 
수단을 통해 이전된다. 확산 국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마법 
(black art)” 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탐지하고 특징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행동을 취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여러 그럴듯한 
용도를 내세우고, 실제 최종사용자를 위장하기 위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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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을 포함한 불법수출을 단속하는데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새로운 
조달망인만큼, 우리가 비확산 분야에서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결의안 1540 (UNSCR 1540) 
을 통해 미국 수출통제 및 관련국경보안 지원 프로그램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EXBS]) 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등의 수출통제 협력프로그램과 미국이 
WMD 확산을 위한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도입한 행정명령 
하의 여러 수단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내가 생각하는 네 번째 문제는 국가간의, 특히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간에 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여타 정책을 교환하려는 
의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쓸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완고한 
국가들에 직면하고 있다. 긍정적인 전진을 이루기 위해, 적어도 
이러한 위협 프로그램과 확산을 위한 도전들을 이 상태로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는 압력을 가할 여지가 있는 공급자와 
중개인들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정부가 압력을 받는 정부와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지역에서 손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는 쉽지 않았다. 관료적이고 번잡한 절차상으로는, 통상, 
무기 판매, 군대 주둔, 그리고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테러 전쟁 
등의 방식으로 확산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미사일 비확산이 진전을 이루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미국은 미사일 비확산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지만, 미국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상관 없이, 확산 프로그램에 압력을 가하는 
국가가 미국 혼자라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폐쇄시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동참하도록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항하여 별다른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이, 
확산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할 의지가 있는 다른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발전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국제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사일 프로그램에 
압박을 가할 동기가 충만한 상태이다. 핵 확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들은 미사일 문제에 
관한 주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또한 당국자들이 핵 관련 방안들을 적용할 때, 미사일 
비확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회 역시 찾기를 바란다. 한 
지역에 압박을 가하면 그 다음 지역에서도 진척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리비아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비아가 록커비 
(Lockerbie)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인한 UN 무기금수조치의 
대상이 됨으로써 미국은 리비아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었다. 금수 조치는 비확산 목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었으나, 우리는 그 방안을 통해 상당한 비확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 
우리는 지난 15년간 미사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확산 
수단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 몇 가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우방, 그리고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안보 
문제에 있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얻어 냈다. 그러나 결의안 
1540 (UNSCR 1540) 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그리고 WMD 확산자금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 등이 제시한 
새로운 비확산 수단들은, 계속적인 미사일 확산 노력에 맞서는 
우리의 역량을 높이고 균형을 되찾는데 필수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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